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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씀의     이삭

우리의 영혼이 
위로받고 치유되는 성가대 봉사

저는 전역 후 군종교구 공식 단체인 앗숨성가대에 가입

했습니다. 앗숨(Ad Sum)은 라틴어로 ‘예, 여기 있습니다’라

는 뜻으로 단체의 소명을 잘 표현하는 이름인 것 같습니

다.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모습처럼, 

앗숨성가대도 국군장병이 있는 곳이라면 전·후방 어디라

도 찾아가는 성가대입니다. 더불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

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군종신부님들께도 힘이 되

어드리고자 노력합니다.

성가를 통해 하느님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‘앗숨(Ad sum)’ 

은 주 활동층이 젊은 청·장년들이지만 저처럼 나이가 지긋

한 단원들도 있습니다. 직업도, 나이도 다양한 우리들의 

한 가지 공통점은 성가를 통해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도와

줄 수 있다는 소명과 봉사 정신입니다. 특히 힘든 병영 생

활에 지친 병사들과 함께 다시금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

시간을 보내며 우리 자신들의 영성도 깊어짐을 늘 체험하

고 있습니다. 성가의 내용은 모두 기도입니다. 그 기도를 

통해 우리 단원들도 주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감동합니

다. 또한 우리의 합창을 듣는 장병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

님의 사랑을 느낄 때, 모두 하느님의 자녀라고 느끼는 소

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.

미사 봉헌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여러 가지 일

화도 그간 참 많았습니다. 한 겨울에 난방이 되질 않는 곳

에서 반주자가 손가락이 얼어 호호 불어가며 손을 녹여야 

하는 일도 있었고,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키보드를 사용할 

수 없어 무반주로 성가를 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. 언젠가 

부산에 있는 공군성당을 방문했을 때는 기상악화로 비행기

가 취소되어 모두 급히 기차표를 구하고 서울까지 입석으

로 올라온 기억도 납니다. 장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는 봉

사 여정에서 느낀 각자의 신앙 고백 나눔도 이루어집니다. 

특별히 주님의 고통과 수난을 묵상하는 사순시기에 십

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노래를 연습할 때

는 성가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 깊이 파고들어 어느 

순간 목이 메어 오며 눈가가 뜨거워집니다. 성가를 통한 

묵상으로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고 치유됩니다. 우리 성가

대가 성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느끼며 신자들에게 전

달할 때,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. 

은혜로운 회개의 때, 이 사순의 기도 여정을 통해 부활

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기를 기다립니다. 오늘도 일상의 반

복으로 지친 단원들이 늦은 저녁까지 연습하고 기쁜 얼굴

로 집에 돌아가는 뒷모습에서 성령의 은사와 성가의 힘을 

다시 한 번 느낍니다. 

복음
묵상

캘리그라피 _ 서영숙 마르티나


